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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초점을 맞춰 먼저, 기록영화 제작현황을 

파악하여 김정은 시대 기록영화의 개략적인 연도별 제작편수와 주요 제

작경향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제작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주요 

대표작에 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구분되는 김정

은 시대 기록영화의 특성을 연속성과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김정은 정권의 기록영화는 선대의 영향 아래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적 측면을 띠고 있었다. 특히 수미상관의 양괄식 서사

구조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영상재현의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새로운 변화들이 포착된다.

첫째, 영상 공개의 신속성이다. 김정일은 은둔의 지도자라는 별명처럼 기

록영화에서 재현되는 모습 또한 대단히 폐쇄적인 특성을 보여줬다. 이와 

달리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현지지도의 풍경과 분위기를 생생한 영

상을 통해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둘째, 화면 구도의 변화이다. 이른바 ‘가운데 선’을 지키지 않고 김정은의 

뒷모습을 보여주거나 부감 촬영한 화면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소 의도적인 선전전술로서 김정은의 인민애를 선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셋째, ‘거리 줄이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북한 기록영화에서는 

김정은을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체현하는 어버이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김일성의 통치이념이었던 ‘이민위천(以民爲天)’을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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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 시대의 문학예술은 내용 자체는 과거의 경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형식면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현재 

북한은 큰 틀에서 선군문학론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에, 시대의 명작 창작을 요구하는 당국의 주문과 달리 실제 창작현장에

서는 보수적 창작 스타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북한 기록영화, 북한영화, 영화문헌, 서사구조, 김정은 시대

1. 들어가며

김정은 체제는 ‘사회주의문명국’이라는 사회적 비전을 내세워 통치

력을 강화하고자 했다. 이 테제는 자강력을 기초로 과학기술, 우주강

국, 일상의 질적 향상을 이룩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실천방안으로 

마식령 속도, 조선속도, 만리마 속도와 같은 노동집약적 집단 운동을 

제시했다.1) 결국 사회 제반의 발전에 대해 특기할 만한 비전을 내놓지 

못하고 과거 경향을 답습했으며, 자강력제일주의와 같은 수세적 노선

을 제시하는 데 그쳤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부문에서는 ‘최상의 문

명국 건설’을 당면 목표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모든 문학예술의 창작

가들에게 제기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창작의 활성화, 특히 명작의 창

작이었다.2) 

1) “신년사,” 로동신문, 2016년 1월 1일.

2) 리현순, “천만군민을 혁명열, 투쟁열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명작을 더 많이 창작하

자,” 조선예술, 제3호(2016), 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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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결과적으로 문학예술계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올리

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백두의 칼바람으로 문학예술의 

침체를 떨쳐내고 전성기를 열어가자고 주장하지만, 모란봉악단의 모

범 사례를 제외하면 북한 문학예술의 침체의 골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특히 예술영화의 깊은 침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예술영화는 2012년 5편, 2013년 0편, 2014년 2편, 2015년 1편

이 각각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술

장르였던 예술영화가 거의 제작되지 못했던 것이다. 김일성 시대는 

물론이고 고난의 행군 시기를 제외한 김정일 시대에 연평균 20여 편이 

제작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저조한 제작 편수이다. 물론 제작편수

가 침체의 골을 모두 대변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선대와 

비교해 봤을 때 확연히 위축됐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은은 7차 당대회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서 영화예술부문이 하루 빨리 침체에서 벗어나 새 세기 영화혁명의 

불길을 일으킴으로써 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데 선도적 역

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선영화문학창작사 사장 위웅

용은 “이제는 더는 물러설 자리가 없다”며, “뼈와 살을 깎아서라도, 

열 백밤을 패서라도 기어이 우리 식의 훌륭한 영화문학을 내놓아야 

한다”고 결의를 다졌으며,3) 이러한 자구책에 힘입어 2016년에 이르러

서야 8편 가량이 제작됐다. 

한편 예술영화의 침체 상황에서도 북한 기록영화는 영화문헌4)과 주

3) 위웅용, “문학예술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선도적역할을 다해나가겠다,” 조

선예술, 제6호(2016), 4~5쪽.

4) 영화문헌은 수령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기록영화의 한 갈래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김승, 북한 기록영화(파주: 커뮤니케이션북스, 2016), 27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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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록영화5)가 매년 40~60편 내외로 꾸준히 제작됐다. 북한에서 기

록영화는 대중선전 매체로서 여전히 유효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기록영화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끔 

역사를 전유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상기호의 일부 

기표는 지울 수 있으나 전부를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

록영화를 적확(的確)하게 분석해낸다면 북한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들

여다 볼 수 있다.6)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문학예술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장르의 

쏠림현상이다. 예술영화의 침체와 모란봉 악단의 중용이 이에 대한 

반증이다. 이런 면에서 북한 당국이 대주민 선전선동 수단으로서 기록

영화를 주목하고 있기에 우리는 기록영화가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현재 김정은 시대의 기록영화에 대

한 본격적인 학술적 논의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올바른 정책 도출

과 정보 분석을 위해 필수적으로 파악해야 할 대상을 유보시키고 있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에 초점을 맞춰 먼저, 해당 시기에 조선

중앙TV를 통해 발표된 전체 기록영화의 연도별 제작편수와 주요 제작

경향 등을 파악하고, 발간된 로동신문을 면 히 분석한다. 다음으

로, 북한 당국이 강조한 주요 대표작에 대해 텍스트 분석을 함으로써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구분되는 김정은 시대 기록영화의 특성을 연속

성과 변화의 관점에서 살펴본다. 이러한 시도는 김정은 시대 기록영화

의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본 연구로 분석한 성과를 통일 정책에 활

5) 주제기록영화는 창작자가 사회정치적으로 의의가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실 자료를 취사선택해 만드는 기록영화의 한 종류이다. 위의 책, 29쪽.

6) 김승, 북한 기록영화, 그 코드를 풀다(파주: 한울, 2016),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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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고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현 시대의 북한 기록영화를 객관적, 

체계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북한 변화의 수준, 구조를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이다.

2. 연구방법

1) 조사방법 및 결과

김정은 시대의 기록영화 제작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첫째, 2012년 1월부

터 2016년 12월까지 방영된 조선중앙TV 편성표를 전수조사하고,7) 이를 

조사의 기준점(reference)으로 삼았다. 둘째, 해당 시기 북한에서 발간된 

간행물에 대해 문헌조사를 행하였다. 이를 위해 로동신문의 기록영화 

관련 기사를 전수조사 했으며, 북한의 공식적 공간문헌인 조선중앙년

감과 북한 영화예술 관련 논문을 소개하고 있는 조선예술을 보조적으

로 검토했다. 셋째,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의 시청각 자료와 연구자가 

상시 녹화하고 있는 조선중앙TV 녹화물과 비교 검증을 실시했다. 

조사 결과, 북한 기록영화는 2012년에서 2016년까지 총 265편이 제

작된 것으로 추정된다.8)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영화문헌이 162편, 

주제기록영화가 103여 편이다. 그런데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공개

한 조선중앙TV의 편성표만으로 해당 시기 제작된 모든 기록영화를 

대별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북한 당국이 공개를 꺼려하는 자료

7)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조선중앙TV 편성표 참조. http://nkinfo.unikorea.go.kr/nkp/ 

theme/nktvprgrList.do. 

8) 다부작 기록영화는 1편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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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영화문헌 주제기록영화 제작편수

2012  54  24  78

2013  48  17  65

2014  21  25  46

2015  25  16  41

2016  14  21  35

합계 162  103 265

<표 1> 김정은 시  기록 화 제작 황 

영화9)와 같은 기록영화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간부들과 근로자들의 

비리를 폭로한 통보자료영화는 정치적 숙청 시 상부에 비리보고용 근

거 자료로 사용되기에 자극성이 매우 강하고, 엄격하게 외부 반출이 

제한되고 있다. 

한편 조사기간 동안 로동신문에는 기록영화 관련 기사가 10여 

차례 언급됐다.10) 특이한 점은 조선예술에는 새로운 기록영화에 대한 

소개가 거의 없었던 반면에 로동신문에는 간헐적이나마 상세히 소

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12년 3월 1일 자 로동신문에서는 김

정일의 혁명활동과 장례식을 수록한 실록영상인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제1부(전, 후편)에 대한 기사가 

1면으로 실렸다.11) 노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에 개별 기록영화가 1면

9) 자료영화는 비공개용으로 일반 보급을 전제로 제작되지 않으며 해당 대상의 실태를 

편집한 것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김승, “북한 기록영화의 장르적 특성 연구: 

‘주체의 기록영화이론’을 중심으로,” 문학과영상, 제15권 2호(2014), 308쪽 참조.

10) 이미 과거에 제작된 기록영화를 다시 소개하거나, 동일 기록영화를 반복 소개하

는 것은 제외했다. 

11) 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화는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뜻밖에 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피눈물의 대하에서 세상에 없는 혼연일체의 화폭을 펼치며 

어버이장군님과 가장 비통하게 영결한 력사적사실을 수록하고 있다.” “후손만

대 길이 빛날 위대한 선군태양의 영생실록,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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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일 기사명 지면

2012.03.01.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제1부(전, 

후편)가 나왔다
1

2012.03.20.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 것이다> 제2, 

3부가 나왔다
1

2012.12.12.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할것이다> 제4부가 

나왔다 
1

2012.12.21.
기록영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밑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 성과적으로 발사> 관람
1

2012.12.23.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27) 상영 5

2012.12.29. 기록영화 <백두의 선군혁명 위업을 계승하시여> 상영 3

2013.02.15. 기록영화 <우리 장군님은 온 나라 가정의 어버이> 상영 2

2015.12.24. 기록영화 <어버이장군님 인민군 장병들과 함께 계시여> 상영 3

2016.08.27.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 참가자들 기록영화 <청년강국의 

빛나는 력사> 관람
3

2016.10.23.
조선직업총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 기록영화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쳐주시여>를 관람 
2

<표 2> 로동신문에 출 한 기록 화(2012~016)

에 소개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 사건이다. 2012년 12월 12일 제4부가 

발표될 때까지 다부작 기록영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생

할 것이다>는 매번 로동신문 1면을 통해 공개사실이 알려졌다. 

<표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이런 상황이 2012년 동안 계속 이어지다

가 2013년 이후 김정은 정권이 차차 안정을 찾으면서 이러한 현상은 

사라졌다. 북한 당국이 김정일에 대한 추모 열기와 그 계승자인 김정

은의 정통성을 담지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기록영화를 통해 대주민 

선전전을 펼쳤음을 알 수 있다. 만약 북한에서 앞으로 최고지도자의 

지는 영생할 것이다> 제1부 (전, 후편)가 나왔다,” 로동신문, 2012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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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과 같은 격변적 사태가 발생한다면, 북한은 또다시 기록영화를 

통해 새로운 진지를 구축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이다. 

조사기간 동안 로동신문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기록영화는 2016

년 제7차 노동당 대회를 마치고 제작된 기록영화 <혁명의 최전성기

를 펼쳐주시여>이다.12) 이 기록영화는 총 5차례에 거쳐 로동신

문에 언급된다.13) 이 영화의 주된 내용은 김정은이 수령들의 염원인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영도한 결과, 10년 20년

을 단 1년 만에 이룩하는 만리마 시대, 자강력으로 승리하며 전진하

는 변혁의 시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전화위복의 기적을 창조하는 

혁명의 최전성기를 열어놓았다고 주장한다. <혁명의 최전성기를 펼

쳐주시여>는 2016년 6월 1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처음 공개된 이후

로 무려 16차례에 거쳐 재방송됐다. 이 기록영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관심을 반증하고 있다. 

12) 주요 내용은 김정은이 전당, 전군, 전민을 현명하게 이끌어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주의강국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세기적 변혁을 이룩한 업적

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최고영도자의 영도가 있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

가는 혁명대오를 향도하는 당이 있기에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은 필승불패라고 

역설한다. 인민들은 최고지도자를 가슴깊이 간직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높

이 들고 조선노동당 제7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감으로서 당의 주체적 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

해 적극 이바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3) 출처는 다음과 같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제9차대회 참가자들, 기록영화 

<청년강국의 빛나는 력사>관람,” 로동신문, 2016년 8월 27일; “조선직업총

동맹 제7차대회 참가자들, 기록영화 <혁명의 최선성기글 펼쳐주시여>를 관

람,” 로동신문, 2016년 10월 23일; “조선민주녀성동맹 제6차대회 참가자들, 

기록영화 관람,” 로동신문, 2016년 11월 15일; “조선농업근로자등맹 제8차대

회 참가자들, 기록영화 관람,” 로동신문, 2016년 12월 5일; “제1차 전당초급당

위원장대회 참가자들, 기록영화 <혁명의 최선성기를 펼쳐주시여> 관람,” 로

동신문, 2016년 1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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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작현황 분석 

북한에서 기록영화는 실재를 그대로 수록하여 보여주는 예술로 발

전되어 왔으며,14) 수령의 혁명활동을 수록한 영화문헌과 일정한 주제

를 가지고 있는 기록영화15)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세분화하여 분류하

고 있다.16) 이는 문학을 시, 소설, 수필 등으로 장르를 구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17) 

김정은은 2012년 1월 3일 공개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

지께서 근위 서울류경수 제105땅크사단을 현지에서 지도>를 통해 공

식적으로 기록영화에 처음 등장한다. 이 기록영화는 최고지도자의 현

지지도를 수록한 현지지도영화문헌이다. 현지지도영화문헌은 당중앙

위원회 비서국에서 취급, 보급하는 ‘당기요문헌(黨紀要文獻)’이 된다.18) 

북한의 최고지도자로서 김정은이 영화문헌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등극

한 것이다. 

2012년에는 영화문헌이 69.2%, 주제기록영화가 30.8%의 비율로 제

14) 주체의 기록영화에서는 “문학예술의 다른 종류들도 생활묘사를 통하여 시대

와 력사를 반영하긴 하지만 그것은 허구에 의한 창작인 것으로 하여 력사자료로

서 문헌적인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라고 했다. 배희철 외, 주체의 기록영화(평

양: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9), 9쪽.

15) 여기서 기록영화는 기록영화라는 하위 장르의 형태로서의 기록영화를 뜻한다.

16) 북한 기록영화는 크게 영화문헌과 기록영화로 구분되며, 다시 영화문헌은 현지

지도영화문헌, 대외활동영화문헌, 행사영화문헌, 주제영화문헌으로, 기록영화

는 행사기록영화, 주제기록영화, 시보영화, 자료영화로 세분화된다.

17)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김승, 북한 기록영화, 29~30쪽을 참조. 

18) 김정일, “조선기록영화촬영소의 기본사명에 대하여: 조선기록영화촬영소 종업

원들앞에서 한 연설(1970.10.9.),”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1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272~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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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됐다. 이해는 김정은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해였기 때문에 주제기록

영화에 비해 압도적으로 영화문헌의 비중이 높았다. 영화문헌은 2013년

도에 73.8%의 비중을 보이다가 2014년부터는 점차 낮아졌으며, 주제

기록영화의 비율이 증대됐다. 2016년에 영화문헌과 주제기록영화는 

대략 4 대 6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비율은 김정은 정권의 조기 

안착을 제시하는 지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권이 안정화되면서 

최고지도자의 혁명활동 선전을 줄이는 대신에 다양한 주제의 기록영

화를 제작했기 때문이다. 

제작 경향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영화문헌은 현지지도영화

문헌이 가장 많이 제작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여

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는 대략 격월 간격으로 제작돼 왔다. 

이들 영화문헌은 김정은 정권의 최신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영화로 면 한 분석을 요한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에 등장하는 현지지도 동행 

인물 분석을 통해 북한의 파워엘리트의 변동을 분석할 수 있고, <경애

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를 

통해서는 북한의 최신 군 동향을 파악해 볼 수 있다. 

특징적 영화문헌으로는 2013년 2월 데니스 로드먼의 방북기를 수록

한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우리 나라와 미국롱구팀 선수들의 

혼합경기를 관람하시고 미국NBA 이전선수와 일행을 만나시였다>가 

있다. 우리에게는 단신에 불과한 내용이 기록영화로 제작돼 인민들에게 

상영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15년 9월 제작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께서 꾸바공화국 국가대표단을 접견하시였다>는 북한을 방문한 외국 

대표단을 환대한 내용이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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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로병대회 성대히 진행>과 같은 다수의 행사영화문헌도 제작됐다.

2012년에 주제기록영화는 30.7%에 그쳤지만, 2014년도에 54.3%로 

50%대를 회복한 이후 현재까지 그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주제기록영

화는 창작가가 사회정치적으로 의의가 있는 주제를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사실자료를 취사선택하여 만드는 기록영화의 한 종류이다.19) 즉, 

주제기록영화는 일정한 주제와 사상적 과제를 가지고 만든 기록영화이

다. 그러나 주제가 없는 기록영화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상대적 

의미의 구분이며, 창작은 전형화의 방법에 의거하고 있다.20)

2012년에는 김정일을 추모하는 <위대한 혁명생애의 2011>과 <만

민이 우러러 칭송하는 우리 수령님>이 제작됐으며 2009년부터 제작

돼 온 다부작 기록영화 <누리에 빛나는 선군태양(제8부) - 선군혁명문

학예술의 전성기를 펼쳐주시여>가 제작됐다.

2013년에는 <인민의 기쁨 넘치는 중앙동물원>과 <문수물놀이장

에 깃든 인민사랑의 새 전설>과 같은 주제기록영화가 제작된다. 조문 

정국에서 빠르게 인민생활 향상으로 제작 주제가 전환되고 있음을 유

추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김정일을 추모하는 <어버이장군님 지식인

들과 함께 계시여>가 제작되는 동시에 김정은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백두산혁명강군의 새 전성기를 펼쳐주시여>가 제작됐다. 2014년부

터는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일으켜주시여>와 같은 김정은의 치적을 

내세우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정은 정권이 조기에 안착했

음을 알 수 있다.

2015년에는 영화문헌에 비해 주제기록영화가 60.9%의 제작비율을 

19) 배희철 외, 주체의 기록영화, 35쪽.

20) 김승, “북한 기록영화의 영상재현 특성 연구”(북한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23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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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철령아래 사과바다>, <행복의 기념사진>, <승리의 전통>

과 같이 현재 살고 있는 이곳이 행복의 전당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근의 북한 기록영화는 영화문헌과 주제기록영화의 비중이 일정

하게 제작된다. 김정은 정권이 안정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구성과 주제의 연속성

1) 편집과 서사구성의 지속

북한은 김정은 시대를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로 빛내기 위해 문

학예술부문에서 명작창작의 새로운 전성기로 열어놓기 위한 총공격전

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창작가들에게는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지칠 줄 모르는 창작적 열정으로 주체예술의 위력을 온 세상에 

떨치고 심장의 불길과도 같은 대극장의 불빛을 언제나 심장에 안고 

더욱더 분발하도록 요구했다. 그리고 자신들이 창작한 결과물을 가지

고 자신의 당성과 혁명성을 검증받아야 했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2012년 1월 공개한 <백두의 선군혁명위업

을 계승 하시여>는 김정일 사망 한 달도 안 돼 발표된 기록영화이다. 

이 기록영화에서 김정은은 김정일이 절대 신뢰를 보여준, 백두혈통의 

적통자로 재현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김정은 역시 김정일과 똑같은 

선군영장이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서 <화면 1-1>과 같이 김일성과 김정일을 함께 등장시켜 상황을 설정

한 후에 김정일과 김일성을 번갈아 보여주고(<화면 1-2>, <화면 1-3>

참조) , <화면 1-4>의 총을 인서트 화면으로 설정함으로 이 총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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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1-1> <화면 1-2> <화면 1-3> <화면 1-4> <화면 1-5>

받아들 사람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결국 <화면 1-5>에서 이 

총을 김정은이 받게 되는 교차편집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이는 고전적 선전기법 중 전이(transfer)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영도의 

계승문제 해결을 삼부자에 대한 교차편집으로 재현하고 있는 것이다. 

즉, 김일성은 혁명을 개척했고, 김정일은 태양이고, 김정은은 깃발이라

는 은유를 통해 김정은이 혁명의 계승자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장면을 반복적으로 시청할 때 인민들은 김정은에 대해 자연스럽게 후계

자 이미지를 갖게 된다. 북한은 이미 2010년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당대표자대회’를 통해 김정은을 공식 후계자로 공개한 기록영화에서도 

교차편집기법을 사용했다. 김정일 역시 자신의 계승문제를 확립하기 

위해 1983년에 이미 유사한 방식으로 기록영화를 활용한 바 있다.21) 

서사구성의 측면에서, 김정은 시대에 제작된 대부분의 기록영화는 

뚜렷한 기승전결의 서사 구조이자, 수미상관의 양괄식 형태를 띠고 

있다. 이는 갑산파 숙청 이후 북한 기록영화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서

사구조이다. 이러한 구성양식은 주제 강조에는 효과적이지만 닫힌 결

말의 형태를 띠게 된다. 

북한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영상을 기록영화 

21) 김승, “북한 기록영화의 의미 체계: <계승자들>에 대한 표상요소 분석을 중심으

로,” 영상예술연구, 25권(2015), 147~17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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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

도>(2015.4~5.)에서 공개했다.22) 이 기록영화의 도입과 엔딩에는 SLBM

의 성공을 당과 인민대중이 하나로 뭉쳐 수령이 제시한 노선과 방침을 

관철해 나가는 과정이었다고 해설한다. 기록영화를 통해 수령의 위대

성과 혁명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모든 악의 근원인 미국에 

맞서는 강한 군사적 자신감으로 표출되고 있다. 미국과 계속되는 갈등

상황에도 불구하고 당의 사상을 믿고 따르자는 점을 강조하면서 대중

의 이해를 구하고 체제수호의 정당성을 설득하고 있다.23)

이러한 양괄식 구성방식은 주제를 분명하게 전달하고 제시한 주제

를 관객에게 오래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수령을 중심으로 

유사한 이야기를 반복하는 서사구조와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주장하

는 논증 구조이다. 이러한 양괄식 양식은 주제를 강조하는 데는 효과

적이지만 열린 결말의 가능성을 상당부분 차단하게 된다. 그럼에도 

북한은 선전의 극대화를 위해 양괄식 서사구성을 지속하고 있다. 

22) 이 장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다른 영상과 짜깁기한 조작 영상으로 보이지 않는다

며 잠수함이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에 이어 물속에서부터 수면을 뚫고 SLBM이 

사출되는 모습이 정확히 잡혀 사출 시험 자체에는 성공한 것으로 판단했다. 

북한의 SLBM 사출 시험이 성공한 것으로 결론 나면서 우리 정부는 유엔 안전보

장이사회 결의안 위반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했다.

23) 북한은 2015년 1월 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군대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2014.12)에서 기존 로미오급(1800t급)이나 상어급(350t) 

잠수함과는 다른, 좀 더 개량된 것으로 보이는 신형 잠수함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위 ‘신포급’ 잠수함은 아니며, 크기를 보면 어뢰 발사나 기습

침투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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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형화의 추구

김정은은 제7차 당대회(2016.5.6.~5.9.)에서 지도일군들과 창작가, 

예술인들이 당과 수령의 문예전사로서의 사상적 각오와 입장이 투철

하지 못하고, 패배주의에 빠져 시대의 요구를 외면하고 명작 창작을 

위해 사색과 열정을 다 바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창작가들

이 예술적 수준과 실력이 시대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고, 지도일군들은 

주체적 미학관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한 채 전형화를 추구하지 못하

고 있으며, 새 세대 창작가들은 이전 세대를 능가하겠다는 야심과 열

정이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실로 문학예술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비

판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기록영화는 핵심적인 선전선동의 매체 중 하나로 주민들을 

통합시키는 수단이기 때문에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 시대에 들어 문학예술부문에서 “천만심장에 불을 다

는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많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이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 “인민의 미감에 맞으

며 인민들이 좋아하는 명작”의 전형적 창작을 요구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대해 영화문헌의 경우에는 창작에서 백두혈통에 대한 우상화 

정책이 크게 강화되는 가운데 그 비중이 김일성과 김정일에서 김정은

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군중집회에서 김정일 찬양가는 

점점 줄어드는 대신 김정은 찬양가가 집중적으로 불리고 있다.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직접 낭독한 사업 총화에서 북한이 ‘정치

사상강국’, ‘군사강국’, ‘청년강국’에 이르렀으며, 인민생활 향상을 위

한 사회 각 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도 

문학예술의 전면적 개화를 위해 사회주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고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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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도덕기강을 더욱 확립할 것을 강조했다. 이를 공고화하기 위해 문

화적 차원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잇따라 당사상일군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직업동맹, 특히 청년동맹의 군중대회를 개최했다. 

김정은 정권에서 청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새로운 변화의 모색이

기 보다는 김정은 시대를 지탱해 줄 대중적 권력기반을 청년세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김정은 체제가 들어서면서 문화

적 상황 변화의 큰 특징 중 하나로 외부문화의 유입을 들 수 있다. 

장마당으로 대변되는 북한식 시장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다양한 상품

이 외부에서 유입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자연스럽게 문화상품도 포함

되고 있다. 청년 중시 정책은 외부 문화의 북한유입을 차단하고 김정

은의 우상화를 위한 선전선동에 집중하는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제작된 기록영화 <청년강국의 빛나는 력사>는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의 청년운동 영도사를 전형적으로 그

리고 있다.24) 이 영화의 도입부에서는 김일성이 혁명의 길에 나선 첫 

시기부터 청년문제를 혁명의 성패와 민족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중

대한 문제로 보고 항일혁명 속에서 몸소 키운 혁명의 첫 세대 청년전

위들을 핵심으로 하는 혁명적 무장대오를 조직영도하여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했다고 주장한다. 이 기록영화에서는 선대 수령들

24) 이 영화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김일성이 청년중시사상을 창시하고 청년문제해

결의 세계사적 모범을 창조하여, 나라를 세상에 둘도 없는 청년강국으로 빛내주

었다고 한다. 이를 통해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 우리 청년들을 시대의 

앞 장에서 영웅적 위훈을 창조해 나가는 혁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내세워준 

수령의 정력적인 영도의 손길 아래 청년강국건설의 빛나는 전통과 만년기틀이 

마련됐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김정일이 수백만 청년들을 수령의 사상과 영도

에 무한히 충실한 당의 청년전위들로 키웠고, 주체의 청년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발전시켰다고 한다. 특히 김정일이 생애의 마지막까지 청년들을 혁명적 

군인정신의 창조자, 체현자들로, 선군혁명의 기둥감들로 키워줬다고 역설한다. 



김정은 시  기록 화의 지속과 변화  111

의 청년중시, 청년사랑의 숭고한 뜻을 계승해 가는 김정은을 주체혁명 

위업 계승의 적통자로 표현한다. 결론적으로 이 영화에 수록된 화면을 

통하여 관람자들이 불패의 청년강국을 세워준 수령의 혁명생애를 회

고하고, 주체의 청년운동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정일 청년운

동으로 승승장구할 것이라는 전형을 심어주고 있다.

북한은 물놀이장과 놀이공원을 개설하여 북한 주민의 불만 해소를 

위한 정책변화를 꾀하면서도, 외부문화의 경우에는 통제를 더욱 더 

강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실례로 한국 드라마를 시청한 인민을 공개처

형했다는 뉴스를 간헐적으로 접할 수 있다.25) 김정은 정권의 등장이후 

한류를 비롯한 외부콘텐츠의 차단에 주력하는 등 제반 규율이 강화된 

추세를 보인다. 이는 외부문화의 확산에 대해 북한 당국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문화체제 전반을 정비하고 있

음을 뜻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외부문화의 

유통과 소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북한 주민의 변화

하는 문화적 취향에 새로운 대응이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다. 

4. 영상재현 변화의 의미

1) 화면구도의 변화

김정은의 집권시기가 아직은 길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사실만으로 

그 특성을 일반화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김정은 시대에 

25) “북한, 남한 드라마 유포 혐의 주민 공개 처형,” ≪KBS뉴스≫, 2013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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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2-1> <화면 2-2>

접어들면서 영상재현적 측면에서 북한 기록영화는 이전 시대와 다른 

몇 가지 특징을 보이고 있다. 김정일은 은둔의 지도자라는 별명처럼 

기록영화에서 재현되는 모습 또한 대단히 폐쇄적인 특성을 보여줬다. 

이와 달리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현지지도의 풍경과 분위기가 생

생한 영상으로 세세하게 공개되고 있다. 

예컨대 조선중앙TV가 2015년 6월 5일 방영한 영화문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에서는 

김정은이 자라 양식공장 시찰에서 격분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공개

했다. 이 영화 속에서 김정은은 수행원들에게 화난 표정으로 미간을 

잔뜩 찌푸린 채로 말을 하다가 기가 막힌다는 듯한 몸짓과 삿대질을 

했다(<화면 2-1>). 이에 수행원들은 부동자세로 고개를 숙이고 수첩에 

지시 사항을 받아 적는 모습이 담겼다(<화면 2-2>). 김정은이 이 공장

의 사업 실태에 대해 대노했다는 사실은 이미 로동신문을 통해 알려

졌지만 영상으로도 그대로 공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런 다소 

감정적인 모습은 과거 김정일 시대의 기록영화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다. 이런 점은 확실히 신비주의를 지향했던 김정일 시대의 기록영화와

는 달라진 모습이다. 

이러한 영상은 잔상효과(after-image effects)가 있기 때문에 대중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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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3-1> <화면 3-2>

부정적인 지도자의 모습으로 각인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은 

마치 가감 없이 환부(사회악)를 도려내야 한다는 심정으로 이를 표출하

고 있다.26) 이런 변화는 김여정이 북한의 선전매체를 통제 관리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장악한 뒤에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체

제의 오류와 미진한 점도 선별적으로나마 적나라하게 공개해 변화를 

독려하는 대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기록영화의 신속한 공개와 더불어 화면구도적 측면에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공개 매체에서 대체로 이른바 ‘가

운데 선’의 정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이런 구도는 최고지도자를 가장 

잘 부각하려는 연출적 장치 중 하나였다. 대다수의 영상은 수령을 가

장 부각하는 구도에서 촬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호탕한 

웃음을 보이고 있거나 지휘관들에게 둘러싸여 지시를 내리는 모습을 

앙각(low angle)촬영한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감

지되고 있다. 김정은이 경례를 받는 뒷모습을 보여주거나 김정은을 

부감(high angle)촬영한 화면을 표출하고 있다(<화면 3-1>, <화면 3-2> 

26) 또 다른 사례로는 이미 국내 보도로 널리 소개된 황병서의 군기가 바짝 든 

모습을 들 수 있다. 그는 기록영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인민

군대사업을 현지에서 지도>(2015.4~5.)에서 김정은보다 한 걸음가량 앞서 있다

는 것을 눈치채고 화들짝 놀라며 뒤로 몸을 빼는 모습을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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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또한 어린 아이들과 군인들이 김정은의 팔짱을 끼고 웃는 화면

들이 자주 등장했다. 심지어 기념촬영 시 김정은이 군인의 팔을 끼고 

있는 듯한 장면도 눈에 띈다.

김정일 시대의 기록영상들이 대부분 앞모습만을 담는다거나 북한 

주민들과의 신체 접촉 장면을 지양하고 있다는 점과 분명 차별화된 

특징들이다. 그럼에도 김정은이 다른 인물들에 의해 가려지거나 김정

은을 팔로(follow)하는 숏(shot)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이러한 특징은 다

소 의도적인 선전전술로서 김정은의 인민애를 선전하기 위한 장치라

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은이 수령으로서 권위를 지니면서도 진

솔한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2) 거리 줄이기 전략

북한은 김정은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체현하는 어버이상의 귀감

이며, 모든 인민들이 김정은을 친어버이로 모시고 조국의 내일을 더욱 

빛낼 것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그 사례

로 2015년 10월 김정은이 나선지구 홍수 피해 현장복구에 나선 군인을 

만나는 과정에서 군인들이 무질서하게 김정은과 사진을 찍기 위해 뛰

어 다니는 모습이 그대로 기록영화에 노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정은을 향해 려오는 군인을 막기 위해 경호대원이 군인들을 강제

로 통제하는 모습이 그대로 카메라에 잡혔다. 특히 경호책임자로 보이

는 군인이 김정은을 급하게 수행버스에 태우느라 긴장된 표정을 짓고 

있는 모습도 생생하게 노출됐다. 또한 김정은이 려드는 인파에 고립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화면 4-1>), 김정은을 환호하기 위해 

차가운 바닷물에 뛰어들어 환송하는 장면도 표출되고 있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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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4-1> <화면 4-2>

4-2>). 이러한 장면을 통해 인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지지가 연출이 

아님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적어도 북한 기록영화에서 투영된 김정은에 대한 인민의 열광적인 

환호가 연출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인민들의 표정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동선이 연출화면과 다른 움직임을 보여준다. 이른바 김정

은의 ‘김일성 따라 하기’ 전략이 어느 정도 북한에서 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군사강국에 대한 환상을 통한 인민생활 향상 가능성의 

메시지를 핵과 경제 발전의 병진노선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는 북한 

내구력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전략은 김일성의 통치이념이었던 ‘이민위천(以民爲天)’을 김

정은식으로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 시대의 기록영화에도 

인민들과 함께 한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엄격한 수령의 이미

지보다는 편안한 어버이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일종의 ‘거리 줄

이기’를 재현하고 있다. 이는 모든 것이 오직 인민을 위하여 인민들 

속에서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은 동지’로

부터 시작됐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김정일 시대의 ‘거리 두기’ 전략

과 상이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2014년 공개한 <어머니당의 품-우리아버지>

의 경우 김정은의 정치적 이미지메이킹을 위한 기록영화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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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면 6>

<화면 5>

있다. 이 기록영화에서 비친 김일

성과 김정은의 제스처는 상당 부

분 유사해 보이고, 김일성 시대를 

떠오르게 하는 <세상에 부럼없어

라>라는 배경음악을 통해 상대적

으로 풍요로웠던 김일성 시대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있다(<화면 5>). 다큐멘터리는 기억의 극장

(memory theater)이기 때문에 시청자는 익숙한 방식으로 다른 이미지가 

제시될 때 이전의 기억을 상상하게 된다.27) 즉, 김정은의 이른바 ‘김일

성 따라 하기’는 혁명전통의 계승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적인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영상구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아이들과 눈높이에서 촬영

을 했다(<화면 6>). 이전의 김일

성·김정일 때는 아이들을 그들의 

시각에서 바라봤는데, 여기에 변

화를 준 것이다. 아마도 아이들과 

눈을 맞추는 참다운 어버이상의 재현을 위해서일 것이다. 이렇게 아이

들을 일일이 안아주고 인사 나누는 정겨운 모습을 통해 엄격한 수령의 

이미지보다는 편안한 어버이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27) Bill Nichols, Introduction to documentary(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1), 

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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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화의 의미와 시사점 

북한은 2016년 제7차 노동당 대회를 마치고 기록영화 <혁명의 최

전성기를 펼쳐주시여>를 공개했다. 이 기록영화에서 김정은이 사회

주의 강국건설을 위해 변혁을 일으켰다고 묘사하고 있다. 집권 5년을 

맞아 본격적인 우상화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이 기록영화에서

는 이전과 달리 곳곳에서 자신감이 묻어나고 있다. 예컨대 김정은을 

군사적 지략가로 표현하면서 강력한 군사적 화력과시를 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견주어도 군사적으로 전혀 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을 강

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선전선동의 기본원칙은 끊임없는 시각적 

반복이다. 북한은 기록영화를 통해 성과점을 중심으로 사회의 모범을 

전파하려고 하고 있으며, 특히 기록영화는 사실의 재현이라는 장르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전매체와 달리 ‘나는 지금 부강한 사회주

의 조국의 현실을 보고 있다’라는 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기록영화는 ‘산 자료’를 가지고 제작한다는 실재성이 생명이다. 따

라서 실제 화면을 통해 공개되는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부인하기는 어

렵다. 북한은 적어도 2016년까지는 김정은의 스스로의 업적을 내세우

는 기록영화보다는 김일성·김정일의 업적을 더 많이 선전했다. 기록영

화는 수령의 혁명활동을 기록한 기록영상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

데 김정은의 집권 기간이 짧아서 쌓여진 기록영상이 많지 않았기 때문

일 것이다. 아직까지 기록영화를 통한 김정은에 대한 신화창조와 스토

리텔링의 어려움은 존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앞으로 북한 기록영화에서 조선화의 활용에 주목해야 

한다.28) 이전시기에 흔히 사용되던 조선화의 활용이 아직은 나타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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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점은 특이한 점이다. 김정일은 영화미술이 “민족적형식에 사회주

의적내용을 담아야 높은 사상성을 가질수 있으며 우리 인민의 비위와 

정서에 맞게 될수 있다”29)고 했다. 북한은 북한 기록영화에서 조선화

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부재한 역사를 무한상상의 영역으로 확대·보완

해 왔다. 즉, 조선화에 특별한 기호적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수령을 하

나의 상징적인 존재로서 부각시켜 왔다. 이러한 신화화는 인민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의 우월함과 혁명적 낙관을 자연스럽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북한 당국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기록영화에 김

정은의 조선화를 공개하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5. 나가며

김정은 정권의 기록영화는 선대의 영향 아래 제작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연속적 측면을 띤다. 특히 수미상관의 양괄식 서사구조는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지만, 영상재현의 측면에서는 새로운 시도들이 

포착된다. 김정은의 집권시기가 아직은 길지 않기 때문에 일부의 사실

만으로 그 특성을 일반화하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 그럼에도 최근 김

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북한 기록영화는 이전 시대와 다른 몇 가지 

28) 조선화에 대해 김일성은 북한의 고유한 미술형식으로, 힘 있고 고상한 것이 

특징이라고 지적하면서, 전통(동양화)의 재창조를 통해 조선화가 현재적 감정과 

정서에 맞게 발전되도록 요구했다. 김일성, “우리의 미술을 민족적형식에 사회

주의적내용을 담은 혁명적인 미술로 발전시키자: 제9차국가미술전람회를 보고 

미술가들과 한 담화(1966.10.16.),” 김일성저작집 20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

사, 1982), 473~474쪽. 

29) 김정일, 영화예술론(평양: 문예출판사, 1973), 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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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적인 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영상 공개의 신속·공개성이다. 김정일은 은둔의 지도자라는 

별명처럼 기록영화에서 재현되는 모습 또한 대단히 폐쇄적인 특성을 

보여줬다. 이와 달리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현지지도의 풍경과 

분위기를 생생한 영상으로 세세하게 공개하고 있다.30) 이런 변화는 

김여정이 북한의 선전매체를 통제 관리하는 노동당 선전선동부를 장

악한 뒤에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 북한 체제의 오류와 미진한 점도 

선별적으로나마 적나라하게 공개해 변화를 독려하는 대내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다. 

둘째, 화면 구도의 변화이다. 북한의 최고지도자는 공개 매체에서 

대체로 이른바 ‘가운데 선’의 정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이런 구도는 

최고지도자를 가장 잘 부각하려는 연출적 장치 중 하나였다. 그런데 

김정은 시대에 접어들면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 장면을 바라보는 뒷모습을 보여주거나 김정은을 부감 촬영한 화

면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다소 의도적인 선전전술로서 김정

은의 인민애를 선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김정은

이 좋은 화면만을 고집하지 않는 진솔한 지도자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이다. 

셋째, ‘거리 줄이기’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북한 기록영화에서

는 김정은이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체현하는 어버이상을 재현하고 있

다. 이러한 전략은 김일성의 통치이념이었던 ‘이민위천’을 김정은식으

30) 실례로 2012년 5월 24일 김정은의 현지지도를 수록한 기록영화를 이틀 뒤인 

26일 조선중앙TV를 통해 방영했다. 반면 김정일의 현지지도를 수록한 기록영화

는 최소 며칠 또는 한 달이 지난 뒤에야 관련 영상을 편집해 방영하곤 했다. 

“北TV, 김정은 기록영화 이례적 신속제작,” 동아일보, 2012년 5월 29일.



120  북한연구 2018 · 21권 1호

로 재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김일성 시대의 기록영화에도 어린이

와 함께한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는 엄격한 수령의 이미지보다는 

편안한 어버이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일종의 ‘거리 줄이기’이다. 

이와 같은 점은 김정일 시대의 ‘거리 두기’ 전략과 상이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선전선동에서 영화의 영향력이 다소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

도 북한에서 영화는 중요한 선전수단임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은 ‘태

양절경축영화상영주간’을 설정하고 영화상영주간에 평양시와 전국의 

영화관과 문화회관들에서 수령의 생애를 수록한 <조선의 별>, <민

족의 태양>, <위대한 품>과 같은 혁명영화들을 상영하게 했다. 이를 

통해 수령들의 혁명생애를 다시금 새기고 당의 영도를 따라 김일성민

족, 김정일조선의 미래는 확정적이라는 신념을 각인시키고 있다.

북한 당국도 예전만 못한 영화예술의 선전력을 높이기 위해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듯하다. 김정은도 좋은 영화란 시대적 요구를 민감하게 

반영하고 사상예술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이 좋아하며 즐겨보

는 영화가 명작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북한의 영화창작가들은 시대의 

본질을 체현한 전형들을 적극 발굴하고 인민의 사상 감정을 담은 명작

들을 더 많이 창작해야 했다. 김정은 시대의 문학예술은 내용 자체는 

과거의 경향을 유지하고 있지만, 형식면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

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현재 북한은 큰 틀에서 선군문학론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

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주체문학론의 원칙을 강화하고 있다. 주

체의 강조는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새로운 유형의 창작을 분명 가로 

막고 있다. 따라서 당국의 주문과 달리 실제 창작현장에서는 보수적 

창작 스타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재의 변화와 개발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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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기 때문에 미시적인 변화를 보여 줄 것이다. 주체문학론의 영향을 

받고 있는 창작방법론 자체의 혁신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것처럼, 우리에게 너무나 고루한 북한의 기록영화

가 북한 체제 내에서는 여전히 작동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북한 당국

도 기록영화가 도식화되고 유형화되어 흥미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1,5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기록영화 제작전문가들을 앞세워 김정은의 성공신화 창조와 더불어 

더욱 스펙터클한 볼거리를 제공해서 인민성 향상을 꾀할 것이다. 또한 

영화문헌과 달리 주제기록영화에서는 다양한 영상적 실험을 시도할 

것이다. 이로써 내부단속과 외부과시, 이 두 마리 토끼를 기록영화를 

통해 얻고자 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기록영화는 속도전

에 대응하기 용이하기 때문에 김정은 시대에도 여전히 선전선동의 최

전선에서 상당기간 그 정치적 사명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접수: 2월 19일/ 수정: 4월 7일/ 채택: 4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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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istency and Change in the Documentary 

Films of Kim Jong-un’s Era

Kim, Seung(Konkuk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status quo in film production during the rule 

of Kim Jong-un, and examines the number of films produced and the 

tendencies in the production in chronological order, with Kim Jong-un’s 

rule as the focal point.

According to the analysis, Kim Jong-un’s documentary films have 

been produced under the influence of his direct predecessor’s style, 

hence the consistency. There seems to be no significant change in the 

narrative structure, in which the thesis is stated twice, both in the 

beginning and the end. However, the following changes were observed 

in terms of image representation.

First, they are quick to release each film. Kim Jong-il demonstrates 

extremely closed characteristics in his documentary films, just like his 

nickname “the secluded dictator.” On the other hand, Kim Jong-un’s 

documentaries provide detailed images of the actual atmospher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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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of the country.

Second, the screen compositions are different. They do not follow the 

so called “centerline” rule. Instead, the films present scenes taken from 

high angles and showing Kim Jong-un’s back. These factors can be 

interpreted as propaganda, a device which Kim intentionally uses to 

advertise his love for his people.

Third, they practice a “reducing the gap” strategy. In the latest 

North Korean documentary films, Kim represents the parental icon that 

personifies love for the future and the next generation. This tactic may 

be interpreted as Kim Jong-un’s representation of Kim Jong-il’s 

governing ideology, “Treat citizens as heaven.”

Although the same past tendencies are maintained in the message 

found in the literature and art of Kim Jong-un’s era, there is no doubt 

that innovations have been sought when it comes to formal aspects. 

Nevertheless, because today’s North Korea is still under the influence 

of the Military-First literature theory, the conservative production style 

is expected to be continued on the actual film set, a far cry from the 

nation’s demand for a masterpiece of the era.

Keywords: North Korean documentary film, North Korean documentary 

films, film literature, narrative structure, Kim Jong-un’s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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